
(9월 넷째 주)

단호하게 외치는 “NO!"

◉ 본문말씀: 예레미야 35:1-11

1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

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3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

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4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

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

더라

5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

시지 말며

7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리라 하였으므로

8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

라

11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 묵상하기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하던 시절

부터 그들과 뜻을 같이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은 예

루살렘에 정착해 살면서 자손들이 타락하게 될까 봐 포도주를 먹지 말고, 천

막에 지내며 유목 생활을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후손들이 그의 명령을 지금

껏 철저히 지켜온 것입니다(6-10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

라보며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신념은 당시 최고 예언자인 예레미야의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제시한 시험에 조금의 망설이도 없

이 “NO!"를 외친 것입니다. 이들의 올곧은 신앙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필요할 

때만 순종하려 했던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 적용하기

내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했던 결단이 있

나요? 그러나 그 결단이 때와 장소에 따라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레갑 족

속의 단호한 “NO!"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켰던 레갑 족속의 신실함이 내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 생각하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기 위해 세운 원칙이나 약속이 있나

요? 그것들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결단들이 자꾸만 줏대 없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바로 

세울까요?


